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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몽준 아산정책硏 명예이사장, “럼스펠드 전 미 국방장관을 애도하며…” 

 

 

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6월 29일(현지 시각) 별세한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 국방

장관을 추모하며, 다음의 글로 애도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. 

 

<럼스펠드 전 미 국방장관을 애도하며> 

 

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 국방장관이 별세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10년 전 워싱턴에서 그를 만

났던 기억이 떠올랐다.  

2011년10월 워싱턴에서 럼스펠드 전 장관을 사무실로 찾아가 한미관계를 비롯해 여러 가

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. 대담 내용은 그 해 말 출간한 “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와

의 소통”이라는 책에 적었다.  

럼스펠드 전 장관과는 그 전에도 여러 번 만났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기는 처

음이었다. 그는 천성적으로 차분한 성격의 사람이었다. 대화에서는 자연스럽게 유머가 따라왔다. 

전세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미국 국방장관을 두 번 지낸 사람

으로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다.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서도 상황에 쫓기지 않는 태도가 인상적

이었다.  

당시 대담에서 그는 “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”면서 “평화

를 지키려면 힘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그는 “제가 한국 사람이라면 북한을 설득하거나 억제

할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정부가 국방비에 더 많이 투자해서 더 강해지기를 바랄 것”이라고 

했다. 

럼스펠드 전 장관은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“중국이 미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

세계에 잠재적 위협이 될 것”이라면서 “중국 주변의 다수 민주주의 국가가 협조해 중국이 강압

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 10년 후를 정확하게 내다본 혜안이었다.  

요즘도 럼스펠드 전 장관과의 대담이 담긴 책을 책상에 놓고 가끔 읽어본다. 코로나가 지

나고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한 번 찾아가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그의 별세 소식을 들

으니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친구를 잃어버린 느낌이 든다. 럼스펠드 전 장관의 명복을 

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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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

아산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. 한반도, 동

아시아,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,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

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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